
○ 두성테크 양두석 회장이 서울대학교에 추가로 5억원을 기부해 중앙도

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에 총 20억원을 쾌척했다.

○ 서울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된 11월 10일(월)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, 두성

테크 양두석 회장, 이우일 연구부총장, 이철수 기획처장(발전기금 상임이사), 

박지향 중앙도서관 관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. 

○ 성낙인 총장은 “회장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마련할 ‘양두석 홀’은 서울

대의 학술 교류와 문화 소통의 중심공간이 될 것”이라며 “이번 기금은 

선한인재를 양성하도록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 전당을 조성하는데 소중

히 사용하겠다”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 

○ 양두석 회장은 “모교를 방문해 도서관에서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

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다”며 “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서울대가 글

로벌 역량과 도전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는데 도움이 

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○ 서울대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1969학번 동문인 양두석 회장은 패션브랜

드 ’메트로시티‘로 유명한 ’엠티콜렉션‘의 창업자로 국내패션산업의 세

계화를 이끌었다. 또 기술개발을 통해 휴대폰 부품회사인 두성테크를 

선도적 기업으로 키워냈다. 

○ 양 회장은 평소에도 장애인 재활원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노

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고 있으며,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고

등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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